
노아의 홍수심판과 무지개 

작성일: 2011. 1. 19. (수) 새벽 1:00~2:50 

작성자: 주이랑 (서울 진실한교회)

〔세계 곳곳에 물고기와 새떼가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대거 죽는가 하면, 얼마 전 브라질에서는 대홍수로 

인해 

6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고 주님께서

심정의 심판을 감행하셨고, 또 점점 더 큰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심판을 감행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위로하고, 저희 섭리가 더욱 열심히 

행할 테니 제발 심판을 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심이 느껴졌고, 주님과 대화하던 

중에

“예수님, 노아 홍수심판 당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물로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해주셨는데 

왜 물로써 심판 당하는 나라가 생기나요?”

라고 여쭤 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성서를 깊이 읽어 보아라.”

말씀하셔서 창세기 9장을 깊이 읽던 중에 

주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 예수님 말씀 *

내 사랑아, 

심판에 대한 깊은 심정, 이는 섭리역사에게만 털어

놓는 

깊고도 깊은 나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신부만이 들을 수 있는 깊고도 깊은 사랑

이다. 

이 시대 나의 신부된 너희 선생과 나누는

은밀하면서도 눈물겨운 사연이다.

이러한 깊은 심정의 세계를 먼저 위로하여라. 

너의 심정과 나의 심정이 온전히 합일되었을 때

더욱 깊은 나의 마음속 이야기를 네가 들을 수 있

느니라. 

노아의 홍수심판은

성서에 기록될 정도로 여호와의 심정이 담긴 역사

였으며, 

‘인류복직’이라는 새로운 전환의 역사였으며

인류에게는 거대한 대재앙의 역사였다. 

너는 이미 노아 홍수심판이 지구 전체가 아닌, 

노아가 거하는 주관권에 해당하는 부분 심판임을 

알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지구 전체심판이 아닌 

부분심판인 것에만 주목해서는 아니 된다. 

육적으로는 지구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심판이

었지만

영적으로는 여호와의 중심 섭리역사 주관권 전체에 

해당하는 심판이었다. 

즉,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개인, 가정, 민족, 세계라는 차원성에 따른

복직역사를 감행해야 하는데 있어,

그 첫걸음이 되는 ‘노아’와 

노아가 역사를 펴야 하는 시대 중심 섭리 주관권 

전체, 

곧 섭리 지역 전체에 해당되는 심판이었던 것이다. 

이는 더 깊이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구약시대 전체가 사망권이라는 무덤에 갇힌 바 되

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자 중심인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 있는 자였으며,

노아를 통해 외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노아가 거하는 섭리 지역 주관권 역시 

죽은 지역 가운데 살아 있는 지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아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그 마음에 여호와 두기를 꺼려하며 

자신의 육적 쾌락과 향락에 빠져 죄악이 넘쳐나니,

여호와께서는 중심섭리 주관권 전체를 심판하사 

복직역사를 위한 새로운 터전을 닦으신 역사가 

바로 노아의 홍수심판이었던 것이다. 

이 모든 역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홍수심판을 감행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노아

를 통해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한 인류의 근본을

복직시키는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준 언약이 있으니 

바로 네가 읽은 창세기 9장 말씀이라. 

(창세기 9:11~15)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

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를 잘 보아라. 여기서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함

은 

‘중심 섭리역사 주관권에 거하는 모든 육체’를 말하

니 

이는 쉬이 말해 

‘내 다시는 나의 중심역사가 뻗어가는 주관권 가운

데 

물로써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여호와의 언약이라. 

즉, 이는 노아로부터 여호와의 뜻이 뻗어가는 가운

데

중심 섭리 주관권 지역에 있어 결단코 

물로써 전 지면을 쓸어버리는 대심판, 

다른 말로 대청소를 감행하지 않겠다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인 것이다. 

고로 이는 성약역사 나의 재림을 앞둔 심판에도 

해당되는 언약의 말씀일지니, 

여호와께서는 결코 중심섭리가 꽂혀진 나라, 민족, 

지역 가운데 결단코 물로써 온 지면을 쓸어버리는 

대심판을 감행하지 않으심이라. 

더 깊이 들어가면, 

당대 노아는 의인임에도 당대의 심판을 함께 받으

며

40주야를 견뎌야 했는데, 이러한 노아에게 

노아가 살아있는 당대에 다시는 물로 심판을 

감행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시고,

모든 환란을 견딘 노아와 노아를 중심한 섭리역사 

가운데 

축복의 언약을 베푸신 것이 바로 성서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이다. 

고로 더 깊이 들어가면, 

무지개란 단순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노아를 기억하사 

심판을 면하시고 감축하셨음을 보여주는 사랑의 증

표라. 

즉,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의 때가 이를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노아와의 언약을 기억하사 

물로써 심판하지 않았음을 

너희에게 무지개를 통해 보이시는 것이라. 

고로 이를 온전히 깨달아야 

너희가 무지개를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심판을 면하여 주셨음을 더욱 기억하며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내 사랑아, 

나의 재림을 앞두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전 세계 곳곳에 내 모든 만물을 들어 징조를 

보이고, 

이미 죄가 관영한 곳은 그 죄악에 따라 심판하였다. 

어떤 곳은 물로써 심판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불로써 심판하기도 하니, 

각각 그에 합당한 죄악대로 내가 심판을 감행하고 

있다. 

이 시대 중심 섭리역사가 기성의 옛 성이더냐?

기성 가운데 준 신약의 복음 나팔이더냐? 

아니다. 이미 나는 너희 선생을 탄생시키고 기르던 

순간부터 

새로운 성약역사의 중심 섭리역사를 진행하고 있었



으며, 

선생을 통해 외치는 섭리의 복음 나팔이 

이 시대 중심섭리의 복음 나팔이라. 

고로 기성의 옛 성이 많다 하여 

나의 심판이 감해지지 않는다. 

전 세계 가운데 섭리의 촛대가 꽂혀질 때

그 가운데 여호와의 심판이 감해지는 모든 이치를 

알아라. 

사랑하는 신부는 품에 안고 방주를 지어 

피할 길을 내시는 주 여호와라. 

이 깊은 사랑을 깨달아 

너희는 전 세계가 여호와의 품속에 임하도록 

더욱 복음의 나팔을 전해야 한다. 

섭리 촛대를 꽂아야 한다. 

이를 온전히 알고 깊은 기도로 나의 심정을 위로하

고

여호와의 심정을 위로하여라. 

나에게는 심판이지만 너희에게는 대재앙이다.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이 통곡하며 두려워 떠는

여호와의 슬픔이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